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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

‘아르바나’는 납작펜과 스카펠 나이프의 특성이 담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스타일의 바이 스크립트 글꼴입니다. 아르바나는 한글 

부리 글꼴 디자인을 붓이 아닌 서양의 쓰기 도구들로 

써본 형태를 상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필획의 

섬세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날카로운 형태를 부드럽게 

나타내고자 했고, 디자이너의 손글씨 느낌을 일부 

자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받침 니은과 리을에 

있는 약간의 굴곡은 캘리그라픽 흘림의 형태를 차용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이름에 들어간 자음을 강조하여 본문에 

개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아르바나는 제 6회 방일영재단 글꼴창작지원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Arvana’ is a typeface using both Hangul and Latin 

scripts. It possesses some western calligraphic 

features but has grown around a strong Hangul 

brush core. Its shapes and details take a slightly 

more Latin calligraphy direction which gives 

a more humanistic feeling to the text. Arvana 

assembles a set of razor-sharp edges and shapes 

with elegant dynamic curves. The typeface aims 

to create an elegant and refined style. The final 

consonants shapes are inspired by the designer 

own handwriting. 

Arvana won the 6th Bang il young Cultural 

Foundation Fund Competition for Hangul typeface 

in Korea. 



Thin 띤   
ExtraLight 엑스트라라이트

Light 라이트

Regular 레귤러 

Medium 미디움 

Bold 볼드  

Black 블랙 

+Variable font



Radical
Supernormal
A crisp & kinetic personality

elegant&refined✍

Hangul matchs Latin typeface with calligraphic style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info@lo-ol.design / wemeeteverything@gmail.com

Arvana will strive for the highest standards

Arvana Latin will be also Fantastic!

Make your text more distictive

날카롭고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 

휴머니스트 한글·라틴 글꼴, 아르바나

☆아르바나 마침내 7종 완성✌!☆

“서양의 캘리그라피 미감을 담아본 한글꼴 제작!”

‘왜 본문글꼴에 디자이너의 개성이 없어야 되죠? 난 모르겠는데?’ 

♡♥7종의 굵기와 가변글꼴!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한번도 본적없는 한글꼴이라 어색한가요? 걱정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해져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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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캘리그라피 미감을 한글에 입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글꼴

새로움에 대한 고민, 
글꼴 ‘아르바나’ 

한글과 로마자가 병기된 서적들이 많이 발행되면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한글과 로마자 

섞어짜기에 대한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자에는 다양한 종류의 본문형 

글꼴이 있는 반면, 한글은 최근까지도 기본 명조(해서)를 기반으로 약간의 변화만을 준 유사 형태의 

글꼴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초서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통적 

서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태였다. 

글꼴 디자이너로서, 또 현대의 한국에서 한글을 읽고 말하고 쓰는 사람으로서 아르바나의 제작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한글 글꼴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조 계열의 서체를 제작하되, 전통적인 붓이 아닌 다른 도구를 뼈대로 

한 새로운 느낌의 명조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방법을 연구하던 중 서양 캘리그라피 도구 중 하나인 

브로드닙펜(broad nib pen)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브로드닙펜이 가진 특유의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는 독특한 미감을 붓글씨를 바탕으로 한 명조체의 구조에 잘 적용시킨다면 분명 

현대적인 느낌의 글꼴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쓰기 도구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섞어짜기가 일반화 된 한글 디자인 환경 속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로마자 글꼴과 잘 어울리는 한글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다국어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글꼴 제작에 대한 호기심 역시 아르바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모티프가 된 로마자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그릴리 타입 파운더리(Grilli Type 

Foundry)에서 2014년도에 출시한 GT 섹트라(GT Sectra)라는 글꼴이다. 

 

GT 섹트라는 캘리그라피 브로드 닙펜과 스카펠 나이프(scalpel knife)로 깎은 듯한 느낌을 동시에 

아우르는 세리프 글꼴이다. 하지만 고전적 쓰기 도구를 사용하여 나오는 글자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쓰기 도구를 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글꼴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이를 한글 디자인 과정에도 적용하여 캘리그라피 닙펜이 가지는 직선과 곡선의 대비, 

그리고 스카펠 나이프의 날카로운 느낌, 이 두 가지 특징들을 한글에 적용해 보고 싶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르바나는 한글 명조체 디자인을 붓이 아닌 다른 쓰기 도구들로 써본 형태를 상상해 본,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스타일의 바이 스크립트 글꼴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획의 섬세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날카로운 형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했고, 디자이너의 손글씨 느낌을 일부 자소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받침 니은과 

리을에 있는 약간의 굴곡은 캘리그라픽 흘림의 형태를 차용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이름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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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을 강조하여 본문에 개성을 부여하면서도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무겁지 않게 녹여내었다. 

로마자는 한글작업이 어느정도 진전되었을때 작업을 시작했다. 로마자는 모티브가 된 글꼴의 

컨셉만을 남기고,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는 한글과 어울리게끔 부드러운 휴머니스트 글꼴로 

만들었다. 

아르바나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본문용과 제목용 그 사이의 느낌을 찾아보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본문보다 작은 글자 크기(캡션이나 신문용 글자 크기 등)에서도 개성과 가독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최종버전인 현재, 아르바나는 총 7종의 굵기(글글글글글글글)로 완성되었다. 

(버전 1, 아르바나 최종버전은 한글 2780자, 라틴 249자, 숫자 44자, 문장부호 및 약물 135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호기심으로 끄적거리며 시작했던 글자가 마침내 최종 완성되니 무척 감회가 새롭다. 

이제 아르바나는 “lo-ol.design”로 옮겨 새롭게 둥지를 튼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는 서체로 남았으면 싶다. 아르바나 드디어 최종 완성! 야호! 

†

한글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는 늘 있어왔지만, 2,000여 자에 달하는 기본 글자들을 만드는 

노고와 글자체의 개성보다 완성도, 과거의 전설적 디자이너들의 식자체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가 

암묵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이후로는 개성 있으면서도 본문에 사용 가능한 

글자를 제공하는 한글 폰트들이 많아졌고, 한국 그래픽 디자인 풍경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중 쓰기 도구로 한글을 재해석하는 흐름은 펜이나 브로드닙펜 등 여러 도구로 표현해 기존의 

고딕·명조로 쉽게 분류할 수 있었던 한글 디자인의 영역에 조그만 회색 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르바나는 쓰기 도구를 재해석하는 글꼴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특성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쓰기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과 다국어 환경에 관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날카로운 직선과 시원하게 뻗은 곡선이 대비되는 아르바나의 형태는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아날로그적이다. 특히 히읗이나 피읍의 흘림, 리을이나 니은의 형태는 이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가장 큰 장점은 본문용 크기에서 보았을 때 이런 특징들이 지나치게 튀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미 ‘글줄이 긴 본문은 명조체’ 라는 시각적 습관에 익숙하더라도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도구를 바탕으로 했지만 두 가지 도구를 조합할 때 그 특징을 규격화하고 정량화해 

안정감을 확보하고, 이는 긴 글을 해당 글꼴로 읽어내려갔을 때 개별 글자의 모양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현송(그래픽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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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case

ABCDEFGHIJKLMNOPQRSTUVWXYZ
ÁĂÂÄÀĀĄÅÃÆǼĆČÇĊĎĐÉĚÊËĖÈĒĘÐĞĢĠĦÍÎÏİÌĪĮjĶ 
ĹĽĻĿŁŃŇŅÑŊÓÔÖÒŐŌØÕŒŔŘŖŚŠŞȘẞŤŢȚŦÚÛÜÙŰŪŲŮẂ
ŴẄẀÝŶŸỲŹŽŻÞß Obreve Ubreve obreve ubreve
 

Lowercase

abcdefghijklmnopqrstuvwxyz
áăâäàāąåãæćčçċďđéěêëėèēęðğģġħıíîïìīįjķĺľļŀłńňņñŋ 
óôöòőōøõœŕřŗśšşșťţțŧúûüùűūųůẃŵẅẁýŷÿỳźžżþß

Ligatures

※
 F

IG
U

R
E

S Proportional Lining Figures (Default)

012345678910 / +-÷×=<> (1+3−6÷3×6=1<1>1)

Proportional Old Style Figures

012345678910 / +-÷×=<> (1+3−6÷3×6=1<1>1)

Fractions

1/2 1/3 3/4 5/6 7/8 9/10   22/7 35/6 B1/2

Superscript / Subscript

H2o Co2 H34  /   H2o Co2 H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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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⓿❶❷❸❹❺❻❼❽❾❿
↑↗→↘↓↙←↖●○★☆☑☒♡♥♨✉✍🖎✌✎✔❦❧�



※ Style set (Paralell line)

아르바나의 곡선형 받침인 ‘ㄴ, ㄷ, ㄹ, ㅌ’이  

직선화되어 나타납니다.  

(OpenType < Style set < Parallel line)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설악산 

왼쪽 건널목 

핸드폰 

닫힘 버튼

얕은 타면

길 잃은

언짢은 말

닳고 닳은

물을 끓이다

곬말장그물  

설악산

왼쪽 건널목

핸드폰

닫힘 버튼

얕은 타면

길 잃은  

언짢은 말

닳고 닳은

물을 끓이다 

곬말장그물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Hello, My name is Noheul Lee❦ 
I am overflowing with fun☆ and passion♡ 
probably... But my problem(!) is that I get 
bored easily. Why do I get bored easily?? I 
don’t know... What I am writing??✍

☑ 오늘의 환율(¤) 체크! 2022년 10월 12일 시세로 
따졌을때 ❶❺⓿⓿⓿⓿⓿⓿달러($)는 한화로 
약 ①①⑥,③④65000.00원(₩)이라고 한다.
3.5% 오름↗ 언제쯤 떨어질까?? 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혹은 동일하고= 
->->->금융 환율정보 참고✎✔ 

※ Opentype features (Type < OpenType)

※ Play for fun!

*Style set 1 원 달 눝 솓 뷁 R K 원 달 눝 솓 뷁 R K

Case Sensitive Forms –——()[]{}‹›«» –——()[]{}‹›«»

Contextual Alternates 

*(Style set 2)

*(Style set 3)

01234567    
01234567

01234567
01234567

Discretionary Ligatures

*(Arrows)

*(Number with Parenthesis)

-> <- ^- -^ 
(2)(3)(4)(5)

-> <- ^- -^  
(2)(3)(4)(5) 

※ 간혹 인디자인에서 오픈타입 사용시 잘 변하지 않을때는 Type < Language < English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쿱에서 판매되는 까이에의 아시아 진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Thin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쿱에서 판매되는 까이에의 아시아 진출 

ExtraLight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쿱에서 판매되는 까이에의 아시아 진출 

Light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쿱에서 판매되는 까이에의 아시아 

Regular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Medium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Bold / 24 pt / 36 pt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좁은 국토를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어왔던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쿱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Black / 24 pt / 36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Thin / 42 pt / 60 pt



ExtraLight / 42 pt / 60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Light / 42 pt / 60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Regular / 42 pt / 60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Medium / 42 pt / 60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Bod / 42 pt / 60 pt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Black / 42 pt / 60 pt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엉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프로방스에서 만나는 ‘빛의 채석장(Carrières de Lumières)’

보 드 프로방스(Baux-de-Provence) 마을의 저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채석장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환상적 멀티미디어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웅장한 분위기의 내벽,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 투사되는 대가의 작품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클림트, 피카소, 반 고흐의 상상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빛의 채석장으로 향하여 공연에 관한 비밀을 파헤쳐 보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보 드 프로방스는 석회산 모퉁이에 위치한 요새 

마을이며, 아를(Arles), 아비뇽(Avignon), 살롱 드 프로방스(Salon-de-Provence) 사이에 

떠있는 거대한 군함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고 돌아 아름다운 중세 성 광장에 

도착하면, 골짜기와 카마르그(Camargue)가 한눈에 들어오는 숨 막히는 광경이 펼쳐진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생트 빅투아르(Sainte-Victoire) 산의 봉우리까지도 볼 수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발 당페르(Val d’Enfer) 계곡도 풍덩 뛰어들고 싶게 하는 경치를 자랑한다. 암석으로 가득 찬 

혼돈, 동굴이 뚫린 절벽과 함께 요동치는 풍경… 보 드 프로방스 기슭의 발 당페르 계곡은 괴이한 

모습의 채석장으로 가득하다. 그곳에 사는 요정과 마녀의 이야기에 얽힌 전설과 시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컬처스페이스가 채석장 내부 10,0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새하얀 

암벽을 배경으로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공연을 펼치고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그랑 퐁(Grands Fonds) 채석장은 보 드 프로방스 마을과 성을 짓기 위해 

필요한 흰색 석회석의 주요 공급처였다. 이 채석장은 192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점차 방치되었고, 

1935년이 되자 완전히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채석장의 운명에 빛을 밝혀 준 한 명의 시인이 있었다. 

그곳의 캄캄한 동굴, 복도, 거대한 기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장 콕토(Jean Cocteau)는 영화 

〈오르페의 유언(Le Testament d’Orphée)〉(1959)에서 그랑 퐁 채석장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목(title) 12 pt / 17.5 pt

본문(body) 10 pt / 17.5 pt

Black, Bold, Regular

제목(title) 12 pt / 17.5 pt

본문(body) 10 pt / 17.5 pt

Black, Bold,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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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에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

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보 드 프로방스(Baux-de-Provence) 

마을의 저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채석장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환상적 멀티미디어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웅장한 분위기의 내벽,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 투사되는 대가의 작품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클림트, 피카소, 반 고흐의 

상상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빛의 채석장으로 

향하여 공연에 관한 비밀을 파헤쳐 보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보 드 프로방스는 석회산 모퉁이에  

위치한 요새 마을이며, 아를(Arles), 

아비뇽(Avignon), 살롱 드 프로방스(Salon-

de-Provence) 사이에 떠있는 거대한 군함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고 돌아 

아름다운 중세 성 광장에 도착하면, 골짜기와 

카마르그(Camargue)가 한눈에 들어오는  

숨 막히는 광경이 펼쳐진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생트 빅투아르(Sainte-Victoire) 산의 

봉우리까지도 볼 수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발 당페르(Val d’Enfer) 계곡도 풍덩 뛰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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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 

(stupid, 183건) 순이었다. 엉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싶게 하는 경치를 자랑한다. 암석으로 가득 찬  

혼돈, 동굴이 뚫린 절벽과 함께 요동치는 풍경… 

보 드 프로방스 기슭의 발 당페르 계곡은 괴이한 

모습의 채석장으로 가득하다. 그곳에 사는 요정과 

마녀의 이야기에 얽힌 전설과 시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컬처스페이스가 

채석장 내부 10,0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새하얀 

암벽을 배경으로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공연을 펼치고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그랑 퐁(Grands 

Fonds) 채석장은 보 드 프로방스 마을과 성을 

짓기 위해 필요한 흰색 석회석의 주요 공급처였다. 

이 채석장은 192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점차 

방치되었고, 1935년이 되자 완전히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채석장의 운명에 빛을 밝혀 준 한 

명의 시인이 있었다. 그곳의 캄캄한 동굴, 

복도, 거대한 기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장 

콕토(Jean Cocteau)는 영화 〈오르페의 유언(Le 

Testament d’Orphée)〉(1959)에서 그랑 퐁 

채석장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방스에서 만나는 
‘빛의 채석장(Carrières de Lumières)’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엉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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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엉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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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시도할 때에는, 글리프가 풍부한 특정 언어의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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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시도할 때에는, 글리프가 풍부한 특정 언어의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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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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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한글 Regular / 9.8 pt / 17 pt 라틴 Regular / 9.8 pt / 14.28 pt

출
처

: 「다
국

어
 웹

 타
이

포
그

래
피

를
 위

한
 섞

어
쓰

기
 라

이
브

러
리

」, 강
이

룬
, 소

원
영

, 한
국

타
이

포
그

라
피

학
회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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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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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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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스텐 나돌니의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을 중심으로

최근 독일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이다. 2000년대의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 풍경은 실제적으로 다문화사회적으로 변모해있다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이미 

인구의 이상이 소위 과거의 1/3 이상이 ‘이민배경’ 을 지니고 있고 300여 만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통합 상황은 민족과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다 부분적으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그 사이 ‘이주노동자’ 에서 ‘이민자’로 위상이 바뀌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문화논쟁(Leitkulturdebatte)’을 위시한 독일과 유럽의 정체성 논쟁이나 마틴 발저 등의 

최근 논쟁2에서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독일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틈새 시민”으로 인정할 뿐이다.3 2008 

연초에도 “청소년 범죄(Jugendkriminalität)”나 “과도한 타문화(Überfremdung)” 등을 화두로 

이민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분명한 사회적 선 긋기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4

독일어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논의이다. ‘다문화성(Multikulturalität)’ 내지는 ‘초 

문화성(Transkulturalität)’이 논의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상호문화성 논의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이것이 독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독어권에서는 ‘다문화성’이 상이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더 나아가 한 나라 안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합적 사회 목표로 이해되는 

반면 상호문화성 개념은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각 문화체제의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문화적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실천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독문학계에서도 바이로이트 대학의 

비어라허를 중심으로 주창하는 ‘상호문화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이나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독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 다수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유효성과 시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이와 관련해서는 최윤영(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실린 곳: 『독어교육』, 제35집, 425쪽 이하 참조

2　�1990년대 이후 독일 지성계에서 벌어졌던 우파 반유대주의 독일의 정체성 등의 논쟁에 대해서는 장희권(2006),  

「회귀하는 보수주의 보토 슈트라우스 논쟁을 통해 본 1990년대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34집, 201–226쪽 이하 참조

3　��M. Durzak(1991), Schnittpunkte interkultureller Erfahrung. Am Beispiel deutsch-türkischer Begegnung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 Praxis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For-

schung-Bildung-Politik. Beiträge zum 2. internationalen Kongress der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München, S. 292–304.

4　�독일사회의 이민자사회에 대한 선긋기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헤센주의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요구는 외관상으로는 독일사회 내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자들이 대체로 터키계 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이민자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최 윤 영

제목(title) 15 pt / 23 pt

본문(body) 10 pt / 20 pt

각주(footnote) 8 pt / 12.5 pt 

(*각주에 Parallel lin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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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 set (Hangul): around 2780 chr

가각간갇갈갉갊갋감갑값갓갔강갖갗같갚갛개객갠갣갤갬갭갯갰갱갸갹갼걀걋걍걔걘걜걥거걱건걷걸걺검겁겂것겄겅겆겉겊겋게
겍겐겔겜겝겟겠겡겨격겪견겯결겷겸겹겻겼경겿곁계곈곌곕곗곘고곡곤곧골곪곬곯곰곱곳공곶곹과곽관괄괆괌괍괏괐광괒괘괜괠
괢괩괬괭괴괵괸괼굄굅굇굉교굔굘굠굡굣굥구국군굳굴굵굶굻굼굽굿궁궂궃궈궉권궐궜궝궤궷궸귀귁귄귈귐귑귓귕규균귤귬귭그
극근귿글긁긂긇금급긋긍긏긑긓긔긘긩기긱긴긷길긺김깁깃깄깅깆깊까깍깎깐깔깖깜깝깟깠깡깥깨깩깬깯깰깸깹깻깼깽꺄꺅꺆
꺌꺍꺠꺤꺼꺽꺾껀껄껌껍껏껐껑껓껕께껙껜껨껫껭껴껸껼꼇꼈꼉꼍꼐꼬꼭꼰꼲꼳꼴꼼꼽꼿꽁꽂꽃꽅꽈꽉꽌꽐꽜꽝꽤꽥꽨꽸꽹꾀꾄
꾈꾐꾑꾕꾜꾸꾹꾼꿀꿇꿈꿉꿋꿍꿎꿏꿔꿘꿜꿨꿩꿰꿱꿴꿸뀀뀁뀄뀌뀐뀔뀜뀝뀨뀰뀼끄끅끈끊끌끎끓끔끕끗끙끝끠끤끼끽낀낄낌낍
낏낐낑나낙낚난낟날낡낢남납낫났낭낮낯낱낳내낵낸낻낼냄냅냇냈냉냐냑냔냗냘냠냡냣냥냬너넉넋넌넏널넑넒넓넘넙넛넜넝넢넣
네넥넨넫넬넴넵넷넸넹넾녀녁년녇녈념녑녔녕녘녜녠녱노녹논놀놁놂놈놉놋농놑높놓놔놘놜놥놨놰뇄뇌뇍뇐뇔뇜뇝뇟뇡뇨뇩뇬뇰
뇸뇹뇻뇽누눅눈눋눌눍눔눕눗눙눝눠눴눼뉘뉜뉠뉨뉩뉴뉵뉸뉻뉼늄늅늉느늑는늗늘늙늚늠늡늣능늦늧늪늫늬늰늴늼늿닁니닉닌
닏닐닒님닙닛닝닞닠닢다닥닦단닫달닭닮닯닳담답닷닸당닺닻닽닿대댁댄댈댐댑댓댔댕댖댜댠댱더덕덖던덛덜덞덟덤덥덧덩덫덮
덯데덱덴델뎀뎁뎃뎄뎅뎌뎐뎔뎠뎡뎨뎬도독돈돋돌돎돐돔돕돗동돛돝돠돤돨돼됏됐되된될됨됩됫됬됭됴두둑둔둗둘둚둠둡둣둥
둬뒀뒈뒙뒝뒤뒨뒬뒵뒷뒸뒹듀듄듈듐듕드득든듣들듥듦듧듬듭듯등듸듼딀디딕딘딛딜딤딥딧딨딩딪딫딮따딱딲딴딷딸땀땁땃땄
땅땋때땍땐땔땜땝땟땠땡떄떈떔떙떠떡떤떨떪떫떰떱떳떴떵떻떼떽뗀뗄뗌뗍뗏뗐뗑뗘뗬또똑똔똘똠똡똣똥똬똭똰똴뙇뙈뙜뙤뙨뚀
뚜뚝뚠뚤뚧뚫뚬뚯뚱뚸뛔뛰뛴뛸뜀뜁뜄뜅뜌뜨뜩뜬뜯뜰뜳뜸뜹뜻뜽뜾띃띄띈띌띔띕띠띡띤띨띰띱띳띵라락란랃랄람랍랏랐랑랒
랖랗래랙랜랟랠램랩랫랬랭랰랲랴략랸럅럇량럐럔러럭런럲럳럴럼럽럿렀렁렇레렉렌렐렘렙렛렜렝려력련렫렬렴렵렷렸령례롄롑
롓로록론롣롤롬롭롯롱롸롹롼뢍뢔뢨뢰뢴뢸룀룁룃룅료룐룔룝룟룡루룩룬룰룸룹룻룽뤄뤈뤘뤠뤤뤼뤽륀륄륌륏륑류륙륜률륨륩
륫륭르륵른를름릅릇릉릊릍릎릏릐릔리릭린릴림립릿맀링맆마막만많맏말맑맒맔맘맙맛맜망맞맟맡맢맣매맥맨맫맬맴맵맷맸맹
맺맻맽먀먁먄먈먐먕머먹먼멀멂멈멉멋멌멍멎멓메멕멘멛멜멤멥멧멨멩멫며멱면멷멸몀몃몄명몇몌몐모목몫몬몯몰몱몲몸몹못몽
뫄뫈뫘뫙뫠뫴뫼묀묄묌묍묏묑묘묜묠묩묫무묵묶문묻물묽묾뭄뭅뭇뭉뭍뭏뭐뭔뭘뭡뭣뭤뭥뭬뮈뮊뮌뮐뮙뮛뮤뮨뮬뮴뮷뮹므믁믄
믈믐믑믓믕믜믠믭믱미믹민믿밀밂밈밉밋밌밍및밑바박밖밗반받발밝밞밟밣밤밥밧밨방밫밭배백밲밴밷밸뱀뱁뱃뱄뱅뱉뱌뱍뱐
뱜뱝뱟뱡버벅번벋벌벎범법벗벘벙벚벝벟베벡벤벧벨벰벱벳벴벵벼벽변별볌볍볏볐병볓볕볘볜보복볶본볻볼볽볾볿봄봅봇봉봐봔
봣봤봥봬뵀뵈뵉뵌뵐뵘뵙뵜뵤뵨뵴부북분붇불붉붊붐붑붓붔붕붙붚붜붝붠붤붭붰붴붸뷁뷔뷕뷘뷜뷥뷩뷰뷴뷸븀븁븃븅브븍븐블
븕븜븝븟븡븨븩븰븽비빅빈빋빌빎빔빕빗빘빙빚빛빠빡빤빧빨빩빪빰빱빳빴빵빻빼빽빾뺀뺄뺌뺍뺏뺐뺑뺘뺙뺜뺨뻐뻑뻔뻗뻘뻙뻠
뻣뻤뻥뻬뻰뼁뼈뼉뼌뼘뼙뼛뼜뼝뽀뽁뽄뽈뽐뽑뽓뽕뾔뾰뾱뿅뿌뿍뿐뿔뿕뿜뿝뿟뿡쀠쀼쁑쁘쁜쁠쁨쁩쁭삐삑삔삘삠삡삣삥사삭삯
산삳살삵삶삼삽삿샀상샅샆새색샌샏샐샘샙샛샜생샤샥샨샬샴샵샷샹샾섀섁섄섈섐섕서석섞섟선섣설섦섧섬섭섯섰성섶세섹센섿
셀셈셉셋셌셍셑셔셕션셜셤셥셧셨셩셰셱셴셸솀솁솅소속솎손솓솔솖솜솝솟송솥솨솩솬솰솽쇄쇈쇌쇔쇗쇘쇠쇤쇨쇰쇱쇳쇴쇵쇼쇽
숀숄숌숍숏숑숖수숙순숟술숨숩숫숭숯숱숲숴쉈쉐쉑쉔쉘쉠쉥쉬쉭쉰쉴쉼쉽쉿슁슈슉슌슐슘슛슝스슥슨슫슬슭슲슴습슷승슾싀
싁시식신싣실싥싫심십싯싰싱싳싶싸싹싻싼싿쌀쌈쌉쌌쌍쌓쌔쌕쌘쌜쌤쌥쌨쌩쌰쌱썅써썩썬썰썲썸썹썼썽쎂쎄쎅쎈쎌쎔쎠쎤쎵쎼
쏀쏘쏙쏚쏜쏟쏠쏢쏨쏩쏭쏴쏵쏸쏼쐈쐋쐐쐤쐬쐰쐴쐼쐽쑀쑈쑝쑤쑥쑨쑬쑴쑵쑹쒀쒐쒔쒜쒠쒬쒸쒼쓔쓩쓰쓱쓴쓸쓺쓿씀씁씃씌씐
씔씜씨씩씫씬씰씸씹씻씼씽씿아악안앉않앋알앍앎앏앓암압앗았앙앜앝앞애액앤앨앰앱앳앴앵야약얀얄얇얌얍얏얐양얕얗얘얜
얠얩얬얭어억언얹얺얻얼얽얾엄업없엇었엉엊엌엎엏에엑엔엘엠엡엣엤엥여역엮연열엶엷염엽엾엿였영옅옆옇예옉옌옏옐옘옙옛옜
옝오옥옦온옫올옭옮옯옰옳옴옵옷옹옻와왁완왈왎왐왑왓왔왕왘왜왝왠왬왭왯왰왱외왹왼욀욈욉욋욌욍요욕욘욜욤욥욧용우욱
운욷울욹욺움웁웂웃웅웇워웍원월웜웝웟웠웡웨웩웬웰웸웹웻웽위윅윈윌윔윕윗윘윙유육윤율윰윱윳융윷으윽윾은읃을읇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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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산업혁명
Mandara Industrial Revolution

페미니즘 잎파리
Feminism Leaves

편두통 일편단심 
Migraine Sincerity

Sandeul Sandeul Frugally

산들산들 알뜰살뜰

예의범절 된장찌개
Etiquette Soybean paste soup

정책위원회 퀸즐랜드
policy committee Queensland

미완성 갈팡질팡
Incomplete In a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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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ol.design

© lo-ol type studio (Noheul Lee, Loris Olivier)

✉ info@lo-ol.design | wemeeteverything@gmail.com


